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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티의 간호사

던 립넥은 시카고의 한 간호사
이다. 최근 지진이 아이티를
압도적으로 덥쳤을때 그녀는
그 섬에 있었다. 5계월이 지난
지금, 던은 자신의 경험담을
말한다.

2010-6-13.

아이티로 향한 저의 네번째 여행이었
어요. 시카고의 일리노이아 대학의
다른 4명의 간호사들과 시골 병원 운
영을 위해 일했을 때예요. 



저희는 "조금 조금씩"이라는 아이티
의 가족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
NGO의 단원이에요. 제게는 이 자원
봉사가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
다. 오프스 데이에서 배웠듯이 어느
일이듯 남을 위해서 한다면 하느님께
서는 맘에 들어 하시니까요.

올해는 1.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
의료체크를 5일동안 뿌에르또 쁘린
시빼의 외각, 산 중턱에 있는 그라모
트 라는 작은 동네에서 실행했습니
다.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
하루 이상을 걸어왔으며 밤을 실외에
서 보냈답니다.

1월 12일이 우리의 일을 끝마치는 날
이었어요. 마지막 환자를 오후 4시에
보고 저희의 짐을 챙기고 갔죠. 집에
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이들과 작별
인사를 할 수 있도록 오후의 햇빛아
래서 산책을 하기로 거의 모두 동의
했답니다.



돌아오느 길, 4시 53분, 한 무리의 집
들 옆으로 걸어갈 때, 갑자기 땅이 큰
소리를 내며 우리를 땅으로 내팽겨치
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

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
몰랐답니다. 지진이란걸 깨닫고서야
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. 모두들
겁에 질린 모습이었지만 다행이도 무
사히 밖에 나와 있었어요. 그라모트
주민들 생각이 나 곧바로 6명이
Jeep차를 타고 재빠르게 병원으로 향
했어요. 도착하니 이 난리가 이미 꽤
많은 부상자를 났었고 많은 주택들이
피해를 입었었어요.

하나의 병원, 한 명의 의사

제 동료중 한명인 윌렘은 강가 바위
에 의한 심각한 부상으로 위급한 한
소녀를 더 큰 병원으로 옮겨 데려갔
어요. 도착하니 그 의료센터에는 단
하나의 의사와 몇 안되는 간호사밖에
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답니다. 백명도
넘는 중부상자들이 주차장에 몰리기



시작했기에 우리는 모두 그쪽으로 자
리를 옮겨 도왔습니다.

그제서야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깨닫
기 시작했어요. 장비들을 내리는 동
안 저희는 제일먼저 기도를 했고 저
는 산 호세마리아의 기도문을 가지고
있었는데 여러번 그 기도를 이 주민
들을 위해 바치며 저희에게 쉼 없이
일할 수 있게 필요한 힘을 주십사 주
님께 청했어요.

백 명이 넘는 부상자들을 그날 밤 치
료할 수 있었습니다. 거의 모두 집이
무너짐으로 인해 상처 투성이었던 그
사람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못할거예
요. 저희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
고 있었어요. 짧은 기간 후 떠날 예정
이어서 충분한 의료품이 없었지만 할
수 있는데 까진 했습니다: 벤딩, 지혈
과 상처 치료, 뼈 고정, 등등...

중 환자들 치료가 끝났을 때, 똑같은
지진이 다시 닥쳐 병원을 뒤흔들어
놓았기에 철수 할 수 밖에 없었습니



다. 그때 사람들이 부르는 성가가 처
음으로 들려왔습니다. 바로 비극안에
서 하느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.

그 후 이틀동안 끊임없이 도착하는
부상자들을 저희 작은 진료소에서 계
속해서 진료했습니다. 목요일 진료중
에는 가까운 성당에서부터 장례성가
가 들려와 보니 지진 직후 치료했던
소녀의 장례식이었던 것입니다.

1 월 19일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.
비록 시카고의 제 생활로 다시 돌아
왔고 소아병원에서 간호사로 계속 일
하고 있지만 매일 매일 아이티 사람
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 그리고 조금
이라도 그렇게 아파한 그분들의 고통
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허락
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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